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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 오아시스가 된 노후 석유시추시설 

▶ 발행기관: The Guardian 

▶ 저    자: Katherine Gammon 

▶ 일    자: 2023년 10월 15일 

▶ 개    요   

미국에서는 노후한 석유시추시설의 처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다수의 해양 생물학자들은 이 시추시설들이 우연히 해양 생물들의 “해양 

오아시스”가 되었다며 철거를 반대하고 있음. 이 시설들이 해양 환경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갑각류와 어종, 심지어 바다 사자와 

돌고래까지 포함하는 자체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임. 2014년에는 

석유시추시설들이 단위면적당 서식중인 해양생물의 수가 가장 많은 

해양서식지라는 연구가 발표되었음. 따라서 비환경적이면서 비용도 많이 

드는 철거 대신 시추시설들을 인공 암초로 유지하고 철거 비용은 주정부의 

환경보존 기금으로 기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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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토에 대한 스웨덴 해군의 기여 

▶ 발행기관: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Steven Wills 

▶ 일    자: 2023년 10월 17일 

▶ 개    요   

곧 나토 회원국이 될 스웨덴의 해군력과 지리적 위치는 나토에게 새로운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임. 전통적으로 영해 방어에 집중했던 

스웨덴이 나토내 역할 수행 및 회원국 지원을 위해 수상수중 전력과 

해병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스웨덴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발트해와 북해에서의 작전이 용이해지게 됨. 이로 인해 러시아 북방함대에 

대한 거부 능력이 강화되고 유사시 스웨덴에서 발트 3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소해작전과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보호에도 스웨덴 해군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음. 그러나 스웨덴 해군은 계속해서 잠수함 전력과 

호위함들의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해병대 1개 연대를 편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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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3/oct/15/california-abandoned-offshore-oil-marine-life-fish-sanctuary
https://centerformaritimestrategy.org/publications/the-swedish-navy-brings-capable-forces-to-nato/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리엔트 급행: 은밀한 북한-러시아 수송로 

▶ 발행기관: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 저    자: James Byrne, Joseph Byrne, and Gary Somerville 

▶ 일    자: 2023년 10월 16일 

▶ 개    요   

2023년 8월에서 10월 사이 러시아 수송선 Angara와 Maria가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의 두나이 항을 최소 5번 왕복하며 수백 개 컨테이너 

분량의 북한산 군수품을 운송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군수품의 최종 

목적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00 km 떨어진 티호레츠크이며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통해 두나이 항에서 하역된 컨테이너들과 동일한 

색상과 크기의 컨테이너들이 티호레츠크에서 식별되었음. 북한과 

러시아의 이러한 군사 협력은 북한이 유럽 안보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상호 협력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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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안보경제 수단으로서 해저케이블의 역할 

▶ 발행기관: ABC News  

▶ 저    자: Sophie Kesteven, Ann Arnold 

▶ 일    자: 2023년 10월 17일 

▶ 개    요   

해저케이블은 대륙간 통신의 99%를 담당하여 많은 국가들이 

경제안보적인 측면에서 해저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해저케이블은 지정학 경쟁에 휩싸이기도 하는데 예로 중국 기업이 

프랑스-싱가포르 구간의 해저케이블 설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미국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음. 

해저케이블의 보호도 강조되고 있는데 호주는 세 군데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업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통신 기업들을 중심으로 

더 많은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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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report-orient-express-north-koreas-clandestine-supply-route-russia
https://foreignpolicy.com/2022/08/23/nato-membership-expansion-ukraine-georgia-russia-war/
https://foreignpolicy.com/2022/08/23/nato-membership-expansion-ukraine-georgia-russia-war/
https://www.abc.net.au/news/2023-10-17/geopolitics-of-submarine-cables-late-night-live/102956008

